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9. 21.(월) 10:30 배포 2026. 9. 18.(금)

김성환 기후부 장관,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현장점검

 -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산업계, 연구계와 전략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21일 오전 김성환 장관이 태양광 차세대 

기술개발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태양광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대전 유성구 소재)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9월 10일 국내 태양광 공급망 재건과 차세대 

기술 선점을 목표로 민관 협치(거버넌스)인 ‘태양광 산업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태양광 기술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계

-연구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태양광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는 기업·연구소 등이 개발한 시제품의 공정과 

성능을 양산 전(前) 단계에서 검증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태양광 공동연구 

기반시설(인프라)로, 다양한 태양전지(cell, 셀) 구조와 크기의 제품을 개

발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연간 생산가능용량 기준 50MW급 태양전지 라인

과 100MW급 모듈(Module) 라인을 갖추고 있다.

  이 연구센터는 2024년 준공 이후 고효율 실리콘 태양전지와 모듈의 실증을 

지원해왔다. 최근에는 차세대 탠덤 태양전지* 대면적 제조 장비 및 국제 

표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하고, 이달(9월) 8일 나봄호텔(대전 

유성구 소재)에서 ‘탠덤 태양광 모듈 성능평가 표준화 토론회(포럼)’를 개최하는 

등 차세대 태양광 기술개발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 탠덤 태양전지: 결정질실리콘 태양전지 위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이중접합

하여 이론 한계 효율(44%)과 내구성을 극대화한 차세대 전지



  김성환 장관은 이날 연구센터의 제조·측정 시설과 차세대 태양전지 연구

개발 현장을 둘러본 뒤, 유관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내 태양광 기술경쟁력을 높여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태양광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

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연구센터가 차세대 태양광 기술의 선점을 위한 

견인차가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행사 개요.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홍수경 (044-203-5370)

태양광산업과 담당자 사무관 정동호 (044-203-5378)



붙임 행사 개요

1. 추진 배경

□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태양광 초격차 기술 확보 및 산업경쟁력 강화 필요

 ㅇ 국내 태양광 기술개발 현황 공유하고, 산·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함

2.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26. 9. 21(월) 10:25~11:15 / 태양광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

□ 참석자 : 기후부(장관), 에너지기술연구원, 유관 기업 등 약 40명

 ㅇ (공 공) 기후부, 에너지기술연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에너지공단, 
대전시 등

 ㅇ (민 간) 국내 태양광 산업 생태계 유관 기업 및 한국태양광산업협회 

□ 행사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0:25 ~ 10:32 (7분) ‣ 인사말 장관

10:32 ~ 10:40 (8분) ‣ 태양광 R&D 현황 및 센터 소개 담당자

10:40 ~ 10:50 (10분) ‣ 태양전지 실험실 클린룸 투어(1F) 담당자

10:50 ~ 11:00 (10분) ‣ 태양광 모듈제조 파일럿 라인 투어 (3F) 담당자

11:00 ~ 11:15 (15분) ‣ 논의 및 기념촬영

  ※ 인사말부터 현장투어까지 언론공개


